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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도봉구는 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동으로 이뤄진 지역으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문화산업 기부가 감소하면서 문화산업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 QR을 활용하여 MZ세대에게 도봉문화산업 기부를 효과적으로 홍보한다. 도봉구에 거주하는 7명의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은 도봉문화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MZ세대의 호감을 불러일으킬 뉴트로 디자인과 지역 상징을 활용한 디자인 QR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MZ세대의 도봉문화산업 기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도봉 MZ세대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 QR을 제작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초록
          
        

        
          Dobong-gu is a historically important area comprising Ssangmun-dong, Banghak-dong, Chang-dong, and Dobong-dong. However, the development of the Dobong-gu cultural industry has been slow as donations decreased after the COVID-19 pandemic. To address this, this study promotes donation campaigns of the cultural industry for the MZ generation via design QR. Interviews with 7 members of the Dobong-gu MZ generation showed that participants had low awareness of the Dobong-gu cultural industry. Therefore, a design QR was created using Newtro design and local symbols to encourage involvement of the MZ generation. This study encourages the MZ generation's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the Dobong cultural industry, and produces a design QR that reflects the opinion of the Dobong-gu MZ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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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도봉구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그 안에서는 크게 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봉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도봉구 내 다양한 역사적 주요 유적지와 관광 명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도봉구 문화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봉구 문화산업 기부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 모금액은 19년도 이후로 확인할 수 없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구 문화산업에 대한 개발이 잘 이뤄질 수 없는 환경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도봉구 문화산업에 대한 도봉구 거주 MZ세대(Millennials and Generation Z)의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디자인 QR 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삽입하여 기부 캠페인을 홍보하는 것을 통해 문화 관광 기부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부 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자 한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기부 관련 선행 연구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직관적으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기부 캠페인 제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기에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기부 캠페인을 실제로 지역구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2년 기빙코리아에서 MZ세대를 대상으로 했던 선행 연구에서 기부는 부담 없이 쉬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1]. 따라서 촬영이라는 단순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QR 코드를 통한 기부 캠페인은 디지털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세대인 MZ 세대에게 쉽게 기부에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는 MZ 세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뉴트로 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디자인 QR 코드를 제작하고자 한다. 뉴트로 디자인은 MZ 세대에게 자주 사용되는 마케팅 요소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도봉구가 아날로그 분위기를 갖춘 드라마의 배경지로 활용되기 때문에 해당 연구의 목적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디자인 QR은 기존의 바코드 및 일반 QR코드에 비해 시각적 특징을 갖추고 있어 홍보 전략의 일부로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활용은 디자인 QR이 단순 QR 코드나 바코드보다 주목도 측면에서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2]. 도봉문화산업기부 디자인 QR을 통해 도봉구 거주 MZ세대들이 자신이 체험하는 지역구의 활동에 참여하며 기부의 즐거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 전통적 가치를 지킬 필요가 있는 지역인 도봉구의 문화산업 기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도봉문화산업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도봉문화산업 기부 디자인 QR 제작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범위는 직관적으로 기부를 실현할 수 있는 QR 코드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대상은 디지털 기술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도봉구에서 진행되었던 기부 캠페인 및 문화 관광 산업 기부 현황을 파악하고 타 지역의 QR 코드 기부 캠페인을 조사한다. 이후 MZ세대에게 시각적으로 흥미를 일으키는 뉴트로 디자인의 사례와 뉴트로 디자인의 특성을 확인한 후 지역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도봉구 거주 MZ세대 7명을 대상으로 도봉문화산업에 대한 인지도와 도봉문화산업 기부에 대한 생각들을 토대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 결과들과 조사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MZ세대 문화산업 기부 캠페인 관심 고취를 위한 뉴트로 디자인 QR 우표를 제안한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를 제시하고 추후 연구 과제를 제안한다.

      

    

    

  
    
      Ⅱ. 선행 연구
      
        2-1 도봉구
        도봉구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북쪽에 위치한 구로 자연과 도시가 균형 있게 어우러져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각 동의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먼저 도봉동의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인 1999년 지정된 만월암 석불좌상, 2002년 지정된 도봉사 철불좌상, 1997년 지정된 전주이씨 영해군파 묘역이 있으며 방학동에는 사적으로 1991년 지정된 서울 연산군 묘와 서울특별시 유형 문화재로 1982년 지정된 양효공 안맹담과 정의공주 묘역이 있다. 창동에는 서울 사적으로 2002년에 지정된 초안산 분묘군이 있고 초안산 야산에는 조선시대 내시들의 분묘와 내시 부부 묘, 양반 분묘, 서민 분묘 등 다양한 계층의 분묘 1,000여 기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또한 15세기 이후 서민, 중인, 내관, 상궁, 사대부 등의 문관석과 동자상들이 시기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조선시대의 묘제와 석물 변천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창동은 국가 무형 문화재로 2002년에 지정된 옻나무의 수액인 칠(漆)을 다루는 칠장의 전승지이기도 하다[3].

        이러한 유적지들과 함께 도봉구는 주변의 전통적인 시장들과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건물들, 전통 가옥들이 함께 해 과거와 현재의 조화로운 풍경이 공존하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도봉구는 레트로 열풍을 일으켰던 드라마인 ‘응답하라 시리즈’ 의 하나인 ‘응답하라 1988‘ 의 주 배경지로 도봉동 일대의 거리와 주택가 등이 실제 촬영지로 사용되었고 조선시대와 미국의 군함이 충돌하는 역사적 이야기를 다루었던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몇몇 장면의 배경지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에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의 촬영지로도 이용되어 작년 1월 쌍문동 백운시장에서는 드라마 속 소품들과 같이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오징어게임 체험관을 운영한 바 있다. 이렇게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서사를 가진 드라마들 속에 배경지로 이용된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봉구는 과거를 연상시키게 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도봉구는 역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경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유적지와 새롭게 제공되는 문화 시설들을 통해 레트로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도봉구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고 체험하는 것에 기여하는데 이는 도봉 명소 10개소를 관광하는 ‘스탬프 투어’ 라는 프로그램으로 활용되어 구민,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투어 가이드를 제공한다.

      

      
        2-2 도봉구 기부 현황
        도봉구는 걷기 마일리지 앱을 통해 주민들의 걸음 마일리지를 모아 지역 사회의 약자에게 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또한, 주요 거점기관을 통해 생필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하는 또 다른 캠페인도 이루어져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19년도 이후 도봉구 주민 참여 기부 캠페인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졌거나, 사회 활동이 제한되어 캠페인 활동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이후 도봉구는 기업 참여 형식으로 코로나 시기에는 면 마스크 기부 릴레이, 도봉구 공무원들은 희망 나눔 결연 사업을 통해 모인 기부금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약자에게 후원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은 도봉구가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며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봉구의 문화산업 기부 현황을 확인했을 때 도봉구는 현재 도봉문화원과 도봉문화재단에서 기부 및 후원을 받고 있다. 도봉문화원에서는 기부문의, 기부약정서 제출, 기부금 입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절차로 도봉문화재단에서는 기부 신청서 작성 및 입금, 기부금 접수 및 집행,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게 기부금 집행 이라는 절차로 기부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도봉문화원의 기부금 평균 내역으로 확인하면 20~22년도, 3년간의 기부금 입금 평균 금액보다 과거인 17~19년도 기부금 입금 평균 금액이 더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봉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명세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로 기부금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코로나19 이후 도봉구 문화에 대한 기부사업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지는 못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4],[5].

      

      
        2-3 QR 코드와 디자인 QR
        QR 코드는 2차원 바코드의 한 형태로, 정보를 빠르게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고안된 데이터 매트릭스 형식의 코드로 일본의 Denso Wave에서 1994년에 개발되었다. 초기에는 자동차 부품의 추적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QR 코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현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QR 코드는 데이터를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읽어 들일 수 있어 공간 효율적인 기술이며 또한, 정보를 숫자, 문자, 바이너리 코드 등 다양한 형태로 인코딩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QR 코드는 단순한 정보 전달 도구를 넘어서서 창의적인 디자인 접근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QR 코드의 기본적인 흑백 패턴에 색상을 추가하거나, 로고를 QR 코드 안에 포함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QR 코드를 예술작품 또는 사진과 결합하여 QR 코드를 미술 작품의 일부로 제작하기도 하는데 이는 QR 코드의 예술적 표현을 통해 QR 코드를 접하는 대중들이 QR 코드를 더욱 흥미롭게 생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QR 코드를 통한 상품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6].

        국내 사례로는 경기도의 각 행정 분야별 특색을 담은 16종의 디자인 QR이 있다. 해당 디자인 QR은 도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과 발간물에 삽입되어 도민들의 행정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디자인 QR를 인식시키면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입력하지 않고 바로 관련 자료나 부서로 접속하여 필요한 행정 정보를 도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7]. 또한 KBS 2TV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도 방송 화면과 제작진의 명함에 디자인 QR을 삽입하여 드라마 홍보에 활용하였는데 성균관의 대문처럼 보이는 디자인 QR을 스캔하면 ‘성균관 스캔들’의 모바일 홈페이지로 이동, 사용자들이 드라마 내용 미리보기와 예고편 영상, 현장 사진, 트위터 읽기, 게시판, 이벤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8].

        
          
          

          Fig. 1. 
				
          

          
            QR code in Gyeonggi-do
            *The campaign was held in Korea, so Korean was also included.

          
          

          

        

        
          
          

          Fig. 2. 
				
          

          
            Artwork of QR codes, the drama, Sungkyunkwan Scandal
            *The campaign was held in Korea, so Korean was also included.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에서 QR 코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선행 사례로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있다. 무신사는 버스 정류장에 ‘셀프 러브(SELF_LOVE)’ 메시지를 담은 QR 코드를 설치하여 스캔 시 최대 80% 할인 랜덤 쿠폰을 발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테라스 QR 상회’를 통해 열어 소비자가 직접 무신사 테라스에 방문하여 다양한 종류의 아우터를 현장에서 입어본 후 구매를 원하는 상품은 부착되어 있는 QR을 스캔하여 무신사 앱에서 간편하게 주문하는 형태인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해당 이벤트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음과 동시에 QR을 통해 주문 배송하므로 번거롭게 구매한 제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MZ세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9]. 또한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 판매량을 늘리고 싶지만 기존 방식인 CD(Compact Disc)나 테이프로 음원을 듣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는 것에 더욱 친숙한 MZ세대를 위한 QR 코드 음반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음반은 어린 연령대의 팬덤 사이에서 큰 반응을 얻어내고 있다[10]. 마지막으로 네이버 앱의 애플 워치 QR 체크인 기능 등과 같이 QR 코드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된 업데이트를 통해 MZ세대의 이용률이 상승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QR 코드는 디지털 이용이 주가 되는 현재 MZ세대에게 편리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MZ세대를 공략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QR 코드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의 소통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Fig. 3. 
				
          

          
            ‘Terrace QR Shop’ by Musinsa
            *The campaign was held in Korea, so Korean was also included.

          
          

          

        

        
          
          

          Fig. 4. 
				
          

          
            Record using QR code
            *This package was made in Korea, so it also included Korean.

          
          

          

        

        QR 코드의 편리함을 바탕으로 기부로 이루어지는 캠페인을 벌인 지역구의 선행 사례에서는 강북구를 확인할 수 있다. 강북구는 21년 코로나 확산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QR 코드를 활용한 기부 릴레이 ‘힘내요! 강북’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캠페인은 QR 코드 링크를 문자로 전송하여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형식을 취했다. 또한 관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올해 주민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QR 코드를 통한 모금을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은 기존 모금함과 QR 안내판을 동시에 설치해 기부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모금 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기부를 원하는 주민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QR 코드를 스캔 후 기부 페이지로 연결 되어 다양한 결제방식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11]. 의정부시 또한 의정부 범시민 사랑 나눔 캠페인 ‘100일간 사랑 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에서 QR 코드를 권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 주민 센터 민원창구에 비치하였다. 지역구 차원에서 진행되는 QR 코드를 활용한 기부 캠페인은 보편적으로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 센터에 배너를 새우고 해당 센터를 방문할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 
				
          

          
            QR Donation Campaign in Gwansan-dong
            *The campaign was held in Korea, so Korean was also included.

          
          

          

        

      

      
        2-4 뉴트로
        뉴트로(Newtro)는 ‘새로운(New)’과 ‘복고풍(Retro)’의 합성어로, 과거의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이후로 과거에 대한 그리움, 회귀 등을 기반으로 한 레트로 트렌드가 자리 잡았으며 MZ세대에서 레트로가 유행하게 된 이유에 따라서는 기존 디지털 문화에 식상함을 느껴서,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찾는 현상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뉴트로 디자인은 2가지 특징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소통되고 있는데 첫째는 브랜드가 오랫동안 구축해온 가치, 역사, 전통을 시각적으로 복각하는 복각 신드롬이고 둘째는 부족한 듯 보이지만 정서적으로 따뜻함을 제공하는 등의 불완전함이 갖는 미학을 활용하는 것이다[12]. 서울대 소비자트렌드 분석센터는 2019년을 주도할 트렌드 10대 키워드 중 하나로 ‘요즘 옛날, 뉴트로’ 를 꼽은 바 있으며 시장조사업체 트렌드 모니터가 2021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감수성 관련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9.4%가 ‘아날로그적 상품에 더 관심이 많이 간다’ 고 답했고 이 중 MZ세대에 해당하는 20대와 30대는 각각 50.8%, 52.8%로 나타났다[13].

        이렇게 레트로 트렌드가 MZ세대에게 자리 잡으며 기업 또한 이것에 초점을 맞춰 레트로한 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하여 마케팅을 펼쳤다. 예시로 SPC 삼립은 16년 만에 '돌아온 포켓몬빵' 을 재출시하여 MZ세대의 주목을 끌었고 패션 업계 또한 ‘y2k’ 룩을 선보이며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패션 아이템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내놓고 있다[14].

        
          
          

          Fig. 6. 
				
          

          
            ‘Pokemon Bread’ by Samlip
            *This package was made in Korea, so it also included Korean.

          
          

          

        

      

    

    

  
    
      Ⅲ. 도봉구 거주 MZ 세대 인터뷰
      
        3-1 인터뷰 방법
        지역구 브랜드 정체성에 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상징물은 지역 정체성을 가진 요소를 바탕으로 연관성을 갖고 개발해야 하며 도시가 지니고 있는 지역의 전통 문화 유산이나 역사적 사건을 사용하는 것이 브랜드 정체성에 좋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또한 공동 브랜드에 있어 기존에 개발된 심벌마크의 컬러, 형태, 조형성 등과 연계한 정체성 개발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15]. 그렇기에 디자인 QR을 만들기에 앞서 디자인 채택에 관해 도봉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MZ세대에게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표 1과 같이 20대 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인터뷰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약 30분정도 진행되었다. 인터뷰 시작 전에 참여자들의 허락을 받아 인터뷰를 녹음했으며 각 인터뷰가 끝난 후에 녹음 내용을 구성하여 작성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총 4개의 단락인 도봉구의 마스코트 및 상징물 인지도, 도봉구 문화 관광지의 인지도, 도봉구 문화 산업 기부에 대한 생각, 기부 캠페인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이루어졌다.

        
          Table 1. 
				
          

          
            Information to be interviewed
          
          

        

        
          
            
              	Participants
              	Years of residence in Dobong-gu
              	Gender
              	Age
            

          
          
            	A
            	11
            	Female
            	25
          

          
            	B
            	12
            	Female
            	26
          

          
            	C
            	25
            	Male
            	25
          

          
            	D
            	26
            	Male
            	26
          

          
            	E
            	3
            	Female
            	26
          

          
            	F
            	25
            	Male
            	25
          

          
            	G
            	26
            	Female
            	26
          

        

        

      

      
        3-2 도봉구 인지도 조사
        도봉구의 마스코트 ‘은봉이’, ‘학봉이’ 에 대한 인지도를 질문했을 때 참여자 7명중 5명이 도봉구의 마스코트를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다. 도봉구 마스코트를 안다고 대답한 참여자는 2명이었으며 2명 모두 정확히 도봉구 마스코트를 알기보다는 이름 정도만 인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2명 모두 마스코트의 정확한 이름은 맞추지 못하였다. 이후 도봉구의 상징물 3가지 ‘은행나무, 학, 꽃창포’ 를 알려주고 도봉구의 상징물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달라는 질문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학'과 ‘은행나무’를 비슷한 비율인 4명, 3명으로 대답했으며 모든 참여자가 두 상징물을 도봉구에서 자주 보았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답변을 하였다. 도봉구의 상징물 중 하나인 ‘꽃창포’는 참여자 모두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봉구 문화 역사 유산을 말하였을 때 가장 떠오르는 장소를 질문하였을 때는 ‘연산군 묘’(3명)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그 다음 ‘도봉산’(2명), ‘우이천’과 ‘둘리뮤지엄’이 각 1명으로 나타났다.

        
Participant A“마스코트가 ‘둘리’ 아닌가요? 사실 쌍문동에서는 '둘리'로 홍보를 해서 마스코트를 ‘둘리’로 알았습니다. '둘리'는 쌍문역에서도 많이 그려져 있는 걸 봤고 '둘리 박물관'도 있어서 아는데 상대적으로 도봉구 마스코트는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Participant B“도봉구에서는 ‘도봉산’이 도봉구민에게 가장 떠오르는 관광지인 것 같습니다. ‘도봉산’이 등산로로 유명하기도 하고 도봉구민에게 가장 친근한 산으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Participant C“도봉구의 상징물은 ‘학’이나 ‘은행나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은행나무’ 는 도로변에서 항상 보듯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학’의 경우에는 우이천에 새들이 많이 날아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두 가지가 비슷하게 도봉구 상징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Participant D“도봉구의 마스코트가 ‘도봉이’라고 압니다. 지하철역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산처럼 생긴 도봉구 로고는 기억이 나는데 도봉구 마스코트, 캐릭터는 어떤 거를 형상화하고 있는지는 잘 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마스코트가 공룡인지 곰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무엇을 상징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Participant G“도봉구 문화 관광지에서는 ‘연산군 묘’가 가장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 근처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카페나 음식점도 많고 거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족 모임도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심층 인터뷰 결과, 현재 도봉구의 마스코트는 2023년에 제작되어 아직 지역적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에 영향을 받아 도봉구민에게 혼란과 모호성을 초래하고 있었다. 도봉구의 상징과 문화유산 관련 응답에서는 도봉구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상징 및 문화유산이 도봉구를 상기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새로운 상징으로 디자인 QR을 제작하는 것보다 기존 도봉구민들에게 익숙한 상징을 강조하는 디자인 QR을 제작하는 것이 도봉 MZ세대에게 디자인 QR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3-3 도봉구 문화 산업 기부 현황 조사
        도봉구 문화 산업 기부 현황에 대해 참여자에게 공지한 뒤 도봉구 문화 산업에 기부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에 관해 질문했다. 참여자들은 기부 절차에 대해 모르거나(4명), 기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중복 대답을 허용하여 질문한 도봉구 기부 캠페인에 대해 선호하는 방향으로는 QR 코드를 통한 간접 기부, 물건 기부와 재능기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접 기부는 참여자 모두 현실적 가능성, 금전적 부담 등을 이유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ticipant B“도봉구 마스코트를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이’ 같은 귀여운 상징들이 있으면 이런 게 유명해졌을 때 사람들이 도봉문화산업에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도봉을 상징하는 것 중에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것을 이용하면 지역문화산업의 인지도나 기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articipant D“젊은 층들을 유입하려고 하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기부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알고 이를 사업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경우 은행나무 그리기, 연산군 묘에서 백일장 등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열어서 먼저 도봉문화산업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합니다.”

        
Participant E“기부를 한다고 해도 기부한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체감이 안 되어서 기부금이 안 모이는 거 같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행방을 알 수 없고 믿을 만한 기관인 도봉구에서 실시한다고 하여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도봉구에서 축제를 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Participant G“도봉구 문화산업에서 기부가 잘 이뤄지지 않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기부를 받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도봉구에 거주하면서도 도봉구 유적지가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유적지가 무엇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문화 사업에 대해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통한 기부 현황 조사에서는 MZ세대들이 공통적으로 도봉문화산업 기부 현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족한 인식은 도봉구 상징의 미흡한 홍보, 다채로운 콘텐츠의 부재, 문화산업 정보의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설명되었는데 이는 종합적으로 MZ세대에 맞춘 홍보 전략의 부재인 것으로 사료된다. 디자인 QR 제작 시 MZ세대의 이목을 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맞춤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트렌드에 맞는 요소가 디자인 QR에 도입된다면 도봉문화산업 기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MZ세대의 참여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4 기부 캠페인 시 우려 사항
        Z세대를 대상으로 기부 및 기부 의도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기부가 수혜자들만의 혜택이 아닌 기부자들에게도 즐거움으로 느껴져야 한다는 결과가 있었다[16]. 도봉구 거주 MZ 세대에게 기부 캠페인 진행시 우려 사항을 질문했을 때도 참여자 3명이 해당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외 자신이 거주하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더라도 기부금의 목적과 의도가 선명해야 한다는 의견(3명)이 있었다.

        
Participant C“도봉구 차원에서 기부를 할 때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도봉구에 기부한다 한들 도봉구 거주민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 한다면 굳이 기부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부를 하면서 동시에 기부자에게도 어떠한 이익이 가는 구조를 해야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할 거 같습니다.”

        
Participant E“정확히 어떤 행사를 열려고 하는지 밝히고 기부 캠페인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부금을 받습니다 등의 문구는 도봉구 기관에서 기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사 성격이 명확해진다면 그 행사 의도에 따라 기부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도봉구 거주 MZ세대는 기부 캠페인에 참여할 때 유대감과 소속감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또한 기부 캠페인 진행 시 기부의 목적과 의도가 명확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도봉문화산업 기부 캠페인을 진행할 때 기부 참여자들이 구체적인 기부 행사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기부자에게도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디자인 제안
      앞선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봉구의 상징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은행나무와 학, 2가지 형태를 바탕으로 레트로 디자인 QR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봉구의 문화 관광지의 경우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연산군 묘와 도봉산을 추가 선정하였다. 그리고 해당 디자인 제안 전에 도봉구 문화 기부로 연결되는 기존 QR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으로 연구자가 임의로 도봉문화원 기부 링크로 연결되는 QR을 제작하여 임시 QR로 디자인에 이용하였다. 이는 디자인 제안으로 이용되기 위한 QR로 공식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제작된 QR은 아님을 밝힌다.

      먼저 뉴트로 느낌을 내기 위해 과거 도봉구의 느낌을 가장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느낌을 내고자 하였다. 해당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해당 시기에 자주 사용되었지만 지금 시기에 잘 볼 수 없는 상징물 중 우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우표 재질을 활용하여 디자인 QR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표 재질은 어떠한 포스터에도 간편하게 붙일 수 있어 설문조사 결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있어 QR 우표는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Table 2. 
				
        

        
          Past stamp design
        
        

      

      
        
          
            	Character of stamp
          

        
        
          	Animal shape version
          	Detailed picture version
        

        
          	
            
          
          	
            
          
        

      

      
        
          *This stamp is a Korean stamp, so it includes Korean.
        

      

      

      1980년대 한국 우표 디자인에는 ‘호돌이’, ‘해태’ 등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선을 단순화하여 그리는 방식이 있었다. 보통우표는 친밀한 동식물이나 곤충이 소재가 되었으며 우표 특성상 디자인이 작은 지표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큰 그림이나 복잡한 디자인은 채택하지 않았다[17]. 이외 손으로 그린 듯 복잡한 선을 가진 수채화 방식이 있었는데 과거의 기념우표 및 시리즈우표에 해당 된다. 이때는 상징물을 위주로 우표 디자인이 이루어졌으며 과거 우표 디자인 기법은 컴퓨터가 현대처럼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화적인 방법 및 순수정밀기법을 사용했다. 본 디자인 제안은 도봉구 내의 캐릭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상징물을 이용하여 우표를 디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 그림 스타일의 디자인이 제작하고자 하는 디자인과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손그림 방식의 디자인을 구상하였으며 배경은 과거 우표 디자인과 같이 큰 패턴 없이 단순한 구성으로 디자인 하였다. 배경색은 채도 낮은 노란색과 파란색 #CEB89A, #AFB1B1을 그라데이션하여 사용하였는데 오래된 느낌을 더욱 강조하고자 낡은 종이 재질 느낌을 추가하였다. 폰트는 흑갈색인 #6D4321를 사용했으며 QR코드는 인쇄 활자 느낌을 더 주기 위해 투명도를 낮춰 사용하였다. 배경과 폰트 색상을 제외하고 디자인이 손 그림, 수채화 방식으로 제작되었기에 따로 상징 컬러를 선정하지는 않았다.

      
        
        

        Fig. 7. 
				
        

        
          Stamp design background draft
          *This stamp design includes Korean phrases to evoke the retro atmosphere of Dobong-gu

        
        

        

      

      이후 뉴트로 디자인 선행 사례를 반영한 연구에 따라 뉴트로 디자인의 특징 중 하나인 타이포그래피를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시각 의존도를 높여 도봉구 브랜드의 특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12]. 폰트를 선정할 때는 사각형의 틀 안에 꽉 차게 들어간 형태를 가지고 있어 아날로그 느낌이 나는 양진체를 사용하였으며 폰트 배치는 일반적인 가로쓰기와 함께 90년대 후반 이전 신문사에서 주로 쓰였던 세로쓰기 형식을 가진 문구를 추가로 배치하여 과거 감성을 상기하고자 하였다[18]. 하지만 세로쓰기 형식의 문구 배치를 정할 때 우리나라의 고전 형식인 우종서,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기 형식을 취하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좌종서를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세로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MZ세대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는 점, 예스러운 느낌을 내고자 세로쓰기 구성을 사용하는 마케팅 시장에서도 우종서와 좌종서 형식을 혼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에 주로 쓰고 읽는 방식인 가로쓰기를 중심으로 세로쓰기도 MZ세대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우종서 방식을 선택하여 읽는 방식에서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다.

      문구 선정에 있어서는 기부 캠페인을 알리고자 간단하게 문구를 삽입하였는데 문구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기부 캠페인 광고 소구 유형에는 추상적인 메시지보다 구체적인 메시지가 국내 기부캠페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어떤 취지로 기부 QR을 받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MZ세대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직관적인 메시지를 삽입하였다[19].

      
        Table 3. 
				
        

        
          Process of making picture in a stamp ‘Crane', ‘Gingko’
        
        

      

      
        
          
            	Picture of stamp
          

        
        
          	Real image
          	Draw an image
        

        
          	
            
          
          	
            
          
        

        
          	
            
          
          	
            
          
        

      

      

      도봉구 상징물 중 하나인 학은 도봉구 공식 로고 의미 속에 활동적인 분위기를 돋보이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살려 학의 정적인 모습이 아닌 해를 뒤에 두고 날아가고 있는 동적인 이미지로 그렸으며 또 다른 상징물인 은행나무는 은행나무 전체나 열매는 은행나무임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은행 나뭇잎으로 은행나무를 표현하였다. 은행나무 잎을 확대하여 그리는 방식을 통해 해당 상징이 은행나무를 뜻하는 것임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디자인하였다.

      
        Table 4. 
				
        

        
          Process of making picture in a stamp 'Mountain of Dobong', 'Yonsan-gun Tomb’
        
        

      

      
        
          
            	Picture of stamp
          

        
        
          	Real image
          	Draw an image
        

        
          	
            
          
          	
            
          
        

        
          	
            
          
          	
            
          
        

      

      

      도봉구의 유적지인 도봉산은 등산으로 도봉산이 유명한 것을 바탕으로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디자인 하였으며 연산군 묘는 연산군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묘사하는 것에서 창작자의 주관이 정도 없이 개입될 수 있기에 연산군 묘지의 실제 특징을 중심으로 우표를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연산군 묘가 넓기 때문에 묘지를 전체적으로 그리기보다 가장 유명한 무덤가를 그려 해당 유적지가 묘지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고안되었다.

      해당 디자인 과정을 토대로 완성된 최종 우표 디자인 시안은 각각의 그림과 함께 어울리는 문구를 추가적으로 배치하여 완성하였다. 문구는 우표 배경의 서체와 동일한 ‘양진체’로 흰색을 사용하지만 투명도를 조절하여 그림보다 튀지 않게 하였다. 상징물 중 ‘은행나무’는 은행잎을 여러 장 배치하여 풍부한 잎사귀 느낌을 주었으며 ‘도봉산’은 그림자가 있는 해와 바람결을 추가적으로 제작하여 두드러진 특징이 없는 산을 밋밋하지 않게 보이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제작된 자연물은 높은 채도보다 도봉산과 어우러지는 낮은 채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차분한 분위기를 주었다. 마지막으로 ‘연산군 묘’는 ‘연산군 묘‘에서 유명한 무덤가 두 개를 연속적으로 붙여놓아 연산군 묘의 특징을 살리면서 동시에 무늬를 첨가하여 묘지 특유의 평평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하였다.

      
        
        

        Fig. 8. 
				
        

        
          Dobong cultural industry donation campaign QR 
          *This stamp design includes Korean phrases to evoke the retro atmosphere of Dobong-gu

        
        

        

      

      해당 뉴트로 디자인 QR은 확인한 후에 기부 절차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절차는 2023년 6월 고양시 관산동에서 ‘사랑의 열매’ 를 통하여 진행한 QR 기부 캠페인 절차와 같으며 기부 절차는 QR 촬영, 홈페이지 이동, 기부방식 선택, 기부자 정보 입력, 최종 기부 순으로 이루어진다. 본 절차는 기부 홈페이지를 QR을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다는 것에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참여가 부담스럽거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Ⅴ. 결 론
      디자인 QR은 현대 사회에서 간단한 디자인 변경으로 사용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고 동시에 간편한 절차로 기업 내에 다양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 QR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선행 사례는 적은 편이다. 본 연구는 기본 QR보다 디자인 QR의 높은 호감도를 이용하여 참여가 저조했던 지역구 기부율을 높이고 기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데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과 친숙한 MZ세대에게 해당 캠페인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구 내 분위기를 떠올릴 수 있음과 동시에 MZ의 선호도가 높은 뉴트로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QR 제작으로 MZ세대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QR을 제작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사전 조사 결과 도봉구는 전통문화를 잘 보존한 지역으로 꼽히지만 문화 관광 사업에 기부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실질적으로 기부 방법을 모르거나 도봉구 문화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뉴트로 디자인 QR 코드를 통해 MZ세대에게 적절히 홍보되어진다면 주민들의 기부 참여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한계점으로 뉴트로 디자인 QR 활용에 있어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 및 사례 분석과 인터뷰를 통해 MZ세대의 이목을 끌고 기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예상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은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제안된 디자인 QR 우표를 도봉구 거주 MZ세대에게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디자인 QR 우표를 실제 기부 캠페인과 연결시켜 기부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디자인 제안은 QR 코드를 통한 간접 기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부 방식에서 재능 기부 및 물건 기부를 선호 하는 MZ세대의 의견을 보완한 기부 절차가 생략되어 있으며 기부 캠페인에서의 우려 사항이 뉴트로 디자인 QR 활용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 보완되지 못 한 의견들을 공공기관에서 적절히 반영하여 캠페인을 진행해야 더욱 기부 캠페인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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